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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제주 정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올레 대문으로, 정낭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려 고종 (1234?)때부터 사용되어왔지 않을 까 한다.. 정낭은 올레에 세워 집을 지키는 

집지기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과수원 입구나 일주도로 휴게소, 로터리 도로 교통표지판 

등으로 길 거리를 지키는 역할로써 노상에 나와 앉아 있다.

정낭은 Red-Yellow-Green으로 구성된 교통신호등과 디지털 통신인 휴대폰, 컴퓨터 회

로의 기본원리가 되며, 대전1993 Expo에 처음 전시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

다. 그 후 많은 논문과 저서가 출간되어왔다.

이제 정낭이 제주지정무형문화재로, 이후에는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되도록 해야한다. 

다시 말해, 정낭을 집 올레 정낭대문에서 일주도로, 그리고 세계의 정낭으로 마실(外出)을 

보내야 한다. 서(立) 있는 정낭에서 걸어다니는 정낭으로, 나아가서는  정낭에 날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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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계인의 올레의 정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외에도, 척박한 제주에서 태어난 정낭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있다는 것은, 

제주가 학문의 뿌리의 " 터" 였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다. 조상의 

"음덕"에  보은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전 세계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핵심어: 제주 대문, 정낭이진부호 통신, 세계무형문화재

Ⅰ. 서 론

제주의 지리적(Geographical) 위치는 제주도(1,845km2)는 동쪽으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쓰시마섬 및 규슈의 나가사키현, 서쪽으로 중국의 상하이와 마주하며, 남쪽

으로 동중국해와 면하고 있어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요충

지이며 한국·중국·일본 등 극동 지역의 중앙부에 있어 지정학적(Geopolitical)으로도 중요

하며, 도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였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좋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1,2,3]

제주도는 주위의 해륙분포를 보면 지구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가장자리인 북서태평

양속에 있으면서 아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습한 해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연강우량 1400 – 1600 mm, 풍속은 평 4.8 m/s, 한라산(1950m)의 영향으로 북쪽 대륙

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이 동남쪽으로 팽창, 기압 분포는 남과 북이 15°, 동

서고도가 3~4°로 한라산을 모슬포 방향에서 보면 한라산이 분명 부처나 설문대 할망 

모습이다. 서고동저(西高東低), 섬의 길이는 동과 서 73km, 남과 북 31km, 해안선 

253km로, 타원(Ellipse)섬으로 한라산이 가운데 축중심이다. 특이한 것은 한라산 능선에

는 곶자왈(藪자田: 잡나무와 잡석인 숲)이 있다. 곶자왈은 제주 오염 공기 및 한라산에 

내리는 빗물의 Filter 역할을 한다. 

곶자왈내 용암이 만들어 낸 요철(凹凸) 지형은 지하수 함양은 물론 다양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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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서는 1997년 이래 곶자왈 지대를 지하수보존등급 2등급 및 생태보전등급 3

등급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113.3km2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6.1%를 차지한다.

곶자왈지대는 지형 경사가 급한 남북부 지역을 제외한 동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데, 크게 다섯 지대로서, 동쪽에서 부터 구좌-성산 지대, 조천 지대, 교래-한남 지대, 애

월 지대 그리고 한경-안덕 지대이다.

즉, 곶자왈은 외견상 ‘지형 지질 측면에서 보면 토양이 거의 없거나 그 토층의 심도가 

낮으며, 화산 분화시 화구(오름)로부터 흘러 나와 굳어진 용암의 크고 작은 암괴가 요철 

지형을 이루고 있고, 식생 측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치식물과 함께 나무(자연림)와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는 자연 숲지’를 지칭한다.

위와 같은 지리적, 기후학적 원인으로 주로 난기단인 해양성 열대기단과 대륙성 열대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북서쪽 대륙성기단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해양

을 지나면서 약화되어 변질된 찬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주기적으로 화

남지방에서 이동해 오는 기압골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남서몬순

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곳으로서 장마와 북상하는 태풍(颱風)의 길목에 있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세기부터 제주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주인들은 섬  

특유의 문화를 지켜왔다. 그하나가 올레의 정낭이다. 본 고에서는 정낭이 태생과 정낭의 

관습 프로토콜(Protocol)을 현대과학과 연계해서 논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세계 최초 유저 이진 부호 통신 (User Binary Coded Communi 

-cations) 정낭(錠木) 門. 3장에서는 정낭 시스템의 디지털 논리 회로 해석. 4장에서는 

정낭 시스템의 퍼지 논리.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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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金坵 판관의 
공덕비 : 제주시 삼양동

Ⅱ. 세계 최초 유저 이진 부호 통신 (User Binary Coded 

Communi -cations) 정낭(錠木) 門
‘정주먹’과 ‘정낭’은 제주 선인들이 빚어낸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삼무의 미풍양속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지금은 문명의 위기에 밀려 사라진 풍물. 원래 제주 

민가들은 대부분이 초가집들이었는데 이 가옥의 올래에는 대문의 역할을 했던 정주먹과 

정낭이 있었다. ‘정주먹’에는 3~4개의 구멍이 뚫어져 소와 말의 출입 방지와 주인의 외

출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지녔었다.[1-10]

‘정주먹’은 주로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어 졌으나 지역에 따라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

는데, 돌로 된 것을 ‘정주석’, 나무로 된 것을 ‘정주목’이라 불렀다.

         <그림 1> 집주인이 종일 외출 중         <그림 2> 집주인이 이웃마을에 외출 중  

  

컴퓨터는 서양에서 발명되고 개발되었지만, 컴퓨터의 원리는 

제주 풍속인 정낭(錠木:Gat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 약 780년 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정낭(錠
木:大門 Gate)통신 시스템이 大田 EXPO'93 한국 통신 정보통신

관에 전시를 계기로, 이 시스템이 디지털 무선 통신의 효시로 인정

받게 됐다. 

정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정지 무선통신으로 ｢Yes｣와 ｢
No｣가 분명한 시스템이다. 뿐 만 아니라 애매 모호한 정보를 

디지털로 분명히 표시한다. 정낭이란 세 개의 서까래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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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기둥을 정주목(錠柱目:서너 개의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에 얹어 놓은 것인데, 이

는 집안의 출입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 특유의 생활 풍습으로 집에 대문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 널려 있는 날래

(낱米 : 제주 방언)인 보리나 조 등 곡식을 소나 말이 들어와서 먹지 않도록 나무를 걸

친 것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집안에 사람의 존재 유(有)무(無)를 외부에 알리는 정

보 표현 수단까지 겸하게 된 것을 위의 사진에서 보이고 있다.

디지털(Digital)통신이나 컴퓨터에 쓰이는 2진법은 정낭처럼 존재 유무에 대한 조합을 

정보로 나타내고 있다. 정낭 3개는 바로 디지털 2진 3비트이다.[5-10]

<그림 4> 대전에 나들이한 제주 정낭 : 大田 EXPO ‘93 정낭 앞에서 이문호 
교수와 도우미와 함께

정정낭 정보는 8가지(23) 상이한 정보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데 정낭 3개중에 하나

만 걸쳐 있으면 ‘100’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으나 이웃에 잠시 마실(外出)을 가서 곧 돌

아온다는 것이며 두개의 정낭이 걸쳐 있으면 ‘101’로 이웃마을에 가 있어 마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고, 세 개의 정낭이 모두 걸쳐 있으면 ‘111’로 집에서 먼 곳에 출타중

(出他中)이란 내용이며 정낭이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으면 ‘000’으로 집안에 사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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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보 표시다. 제주인의 거친 환경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면서 얻은 삶의 지혜가 디지

털 통신의 효시가 된 정낭인 것이다. 정낭통신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760년인 고려 때

부터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사용되다 이씨조선 때부터는 제주 온 고을에 일반화되어 사

용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제주에 돌담 울타리 입구에 門을 설치 할 때부터다.

돌담 역사를 보면 애당초 제주에는 옛날에 토지 소유를 경계하는 돌담 표지(標識)가 

없어 강폭한 자는 자기 이웃 밭을 침식하기도 하고 혹 토호(土壕)들은 관(官)과 결탁하

여  약한 백성의 토지를 강점하는 일이 있었다. 고종(高宗) 연간부터 탐라에는 부사(副
使)와 판관(判官)을 보내 왔는데 고종 21년(1234년)에  김구(金坵)가 판관으로 부임하여 

토지 소유의 경계로 돌을 모아 담장을 쌓도록 하였다. 그 때부터 토지 경계 분쟁은 없어

지고 아울러 방목하는 소와 말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없어졌으며 바람 많은 곳에 방

풍(防風)의 구실도 하였다. 또 주위에 많은 돌들이 돌담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경작하는 

데도 편하여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정낭이 처음부터 돌담 울타리에 쳐진 것은 아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소와 말을 방목하

면서 소와 말이 마을의 곡식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장(場)담을 쌓았는

데, 그 입구에 살채기나 섬비를 친 것이 정낭의 시초다. 살채기나 섬비는 일종

의 야외의 門에서 출발됐는데 한라산 기슭에 방목(放牧)중인 소나 말을 기르기 위하여 

세워 닫는 문으로서 가느다란 통나무 너댓개나 나뭇가지로 엮은 여닫이문에서 비롯되었

다. 집올래(入口: 오다(來)의 명사형)에도 처음에 섬비를 쳤을 거고 다음에 섬비보

다 간단한 정낭 한 개(天)를 놓았는데 그 때는 소나 말이 들어와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

을 먹었고 정낭 두 개(地)를 놓았더니 큰 소나 말은 안 들어와서 좋았는데 송아지나 망

아지는 들어왔었다. 정낭 둘 사이 가운데에 하나(人)를 더 얹였더니 완벽하게 송아지나 

망아지가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낭통신의 역사인데, 자연 생활 속에 얻어진 

삶의 지혜가 이웃간 정낭통신으로 발전하였다. 

원래 통신이란 정보의 전달을 그 본질로 하며, 통신 시스템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공통의 기호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주의 정낭 통신은 통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object)이 직접 와서 확인해서 인

지하는 정지 디지털 무선통신이란 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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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는 디지털 통신은 지금부터 56년전 1937년 Alec Reeves의 펄스 부호 변조 

방식(PCM : Pulse Code Modulation)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펄스 및 

마이크로파 기술로는 이를 뒷받침 못했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38년 전인 1964년

도부터이다. 통신의 역사도 유선을 사용한 전신 통신은 1834년에 시작되어 117년 전인 

1876년에 전화가 세상에 나왔고 1894년에 겨우 150야드의 공간을 무선으로 통신 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날 이동 통신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Ⅲ. 정낭 시스템의 디지털 논리 회로 해석

불대수(Boolean Algebra)를 처음으로 디지털 스위칭으로 매핑(mapping)한 것은 1938

년 샤논(Shannon)이 발표한 계전기와 스위칭을 해석한 논문에서 비롯됐고, 스위칭 개념

을 확장한 것이 컴퓨터 로직회로이며 디지털 시스템인 것이다. 정낭 스위칭은 780년 전

부터  NOR 회로를 기반으로 출력을 쉽게 0과 1로 표시했다.(표1)

 <표 1> 기본 논리 회로

연산 Relay Gate 회로

논리곱
A∩B=AB

논리합
A∪B=A+B

부정
A'

NOR회로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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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EXPO’93에 전시된 정낭 게시판 내용으로 디지털 통신과 음양(陰陽)의 관

계표이다.(표2)

 <표 2> 초기 정낭에서 通信과 陰陽의 관계

정낭 패턴 정낭통신의 의미
디지트
(Digit)

정낭 스위치/ 논리회로
陰陽의 
사상

집에 사람이 있음. 
(정낭 3개 모두 
열려 있는 경우)

000 곤(坤)

잠시 외출 중
(위 정낭 한개만 
놓여 있는 경우)

100 간(艮)

이웃 마을에 출타 중
(위, 밑 정낭이 있는 

경우)
101 이(離)

집에서 멀리 출타 중
(모두 놓여 있는 

경우)
111 건(乾)

[정의 1] 정낭 시스템은 3 bit로 되어 있으며 MSB (Most Significant Bit)는 집에 존

재 유무(存在 有無)를 나타내는데 0은 사람이 집에 있는 경우이고, 1은 사람이 집에 없

는 경우로 외출을 나타낸다. 가운데 비트는 공간(Spatial)bit로 0 이면 공간적으로 사람이 

가까운데 있는 경우이고 1이면 사람이 멀리 있는 경우이다. LSB(Least Sigificant Bit)는 

시간(Temporal)bit로 0이면 시간적으로 가까운데 있는 경우이고 1이면 멀리 있는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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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0 0 0

0 : near
(시간 비트)

Temporal bit

1 : far

0 : near
(공간 비트)

Spatial bit
1 : far

0 : stayed at home
(존재 비트)

Existing bit
1 : none stayed at home

[정의 2] 정낭시스템 3bit중 정보의 우선 순위는 MSB > Medium bit > LSB로 판정

한다. 

예제 1) 001인 경우: 첫 번째 MSB는 사람이 집에 있고 두 번째 bit는 공간적으로 집

에서 잠시 외출 중이며 세 번째 시간 bit에서 1은 장시간 외출을 뜻하는데 이것은 [정의 

2]에 따라서 MSB가 정보가 더 우위에 있으므로 모순이 된다.

예제 2) 110인 경우: 첫 번째 MSB bit는 존재 유무(Existing)를 나타내는데 1로서 사

람이 집에서 외출 중이고 두 번째bit는 공간bit 1로 장시간 외출이며 세 번째 bit는 시간 

bit 0으로 잠시 외출의 시간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bit에서 장시간 외출이면 많은 시간을 

소요할 터인데 짧은 외출 시간은 [정의 2]에 모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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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과 2)에 나타난 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정낭과 스마트폰에서 10진수와 2진수 비교

10진수 2진수 NOR회로 出力 논리적 비교

0 000 1 집에 사람이 있음.

1 001 0

2 010 0 사용 안됨(Don't care)

3 011 0

4 100 0 잠시 이웃집에 외출 중

5 101 0 이웃 마을에 출타 중

6 110 0 사용 안됨 (Dont' care)

7 111 0 집에서 멀리 출타 중

한편, 110이 고대 정낭 통신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됐지만 현대에서는 세계를 분초 

생활권으로 묶어 통신이 거리 감각을 상실케 하여 110 통신 논리 패턴을 쓰고 있다. 

110 통신 패턴 비교는 다음 표4와 같다.

<표 4> 011통신 패턴 비교

통신 pattern 고대 정낭 통신 현대 통신

011 관습적으로 사용
장시간 외출시 전화망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짧은 시간
으로 분초 통신 가능

여기서 부연 설명할 것은 정낭통신의 발달사를 보면 서론 및 표1에서 지적한 것처럼 

맨 윗 정낭 한 개를 올려놓고 다음 밑에 정낭을 올려놓고 나중에 가운데 정낭을 올려놓

는 순으로 발달되었음이 논리 회로적으로 분명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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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으로 001(제일 밑에 정낭을 올려놓음), 011(제일 밑에 정낭과 가운데 정낭을 올려

놓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SK의 前 Mobile 번호도 011이다.

[ 정의 3 ] 외출을 나타내는 정낭통신 논리 bit에서 인접 bit가 HD(Hamming 

Distance)가 클수록 외출 시간이 길어진다. 즉, 100, 101, 111에서  111 > 101 > 100 

이다(HD란 인접 정보 비트간에 상이한 것을 말한다).

[ 정의 4 ] 010인 경우 : LSB가 0일 때의 시간은 Near, 가운데 bit가 1은 주인이 집

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MSB가 0은 주인이 집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 

4G 이동통신 Prefix가 전화번호 010으로 통일돼 있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

지만 시간적으로는 가깝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Ⅳ. 정낭 시스템의 퍼지 논리

미국에서는 1965년 자데 교수가 “fuzzy set” 논문에 퍼지를 세상에 처음 소개했지만, 

제주도에서는 780년 전부터 퍼지 개념을 디지털로 매핑(mapping)하는데 정낭 시스템을 

사용했다. 앞에서 정낭스위칭과 NOR 논리 회로를 보면 입력이 100, 101, 111 일 때는 

분명히 출력이 0이 나오지만 출력 측에서 0이 나오더라도 그 정도가 가까이, 멀리, 아주 

멀리를 입력측에서 정량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마치 우리들이 ‘예(Yes) 

또는 아니오(No)’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서양 사람과 달라서 ‘예(Yes)’ 긍정 속에도 불분

명한 부정인(No)마음이 숨어 있는 것과 같다. 체면과 서로의 관계 때문에 섣불리 속셈

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뜻하기도 하며 우리 국민성은 NOR 회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집에 있고 없음을 구분해서 공간과 시간적 개념으로 애매 모

호성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정낭(錠木) 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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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직장→집 : 정보 Transition Block도 >

집에 있는 경우와 

집으로부터 외출 거리

2진 가산기

0 →

f(sum)

合
f(0) = 집에 있음.

f(4) = 잠시 외출 중

f(5) = 이웃 마을에 출타 중

f(7) = 집에서 멀리 출타 중

f: 정수 → 언어가 갖는 뜻의 집합

0 → → →

0 →

< 정낭 Tree >

000 : 집에 있음.

집에 사람의 
100

존재 유무

101 집에 없음.

111

정낭 트리는 사람의 집에 존재 유무와 외출 상태를 나타내는 정낭 통신에서 생활 패

턴 천이도(transition diagram)는 표5와 같다.

<표 5> 정낭의 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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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낭은 제주 집 올레의 정낭에서 신작로 로터리 교통신호등으로 길거리에 서 

있다. 정낭 로봇, 정낭 Drone도 나왔다(Fig5-7). 제주 신화에서 남선비는 정낭 神이다. 

남선비가 올레에서 4거리 로타리로, 다시 걸어다니는 남선비, 날아가는 남선비가 될 것

이다.

<그림 5> 교통표지판으로서 정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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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정낭 로봇                             <그림 7> 정낭 Drone

<그림 8> KBS-제주, 2011년 10월 27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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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교수가 정낭의 ‘역사 및 정보통신적 의미’를 설명하는 KBS TV방송이 중국 인

터넷 사이트(http://v.youku.com/v_show/id_XMzE3NjMyNTky.html)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조회(8,770회)하고 있다(Fig.8).

Ⅴ. 결 론

정낭(錠木)태생과 정낭 통신을 논리적으로 해석했다.

제주 정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올레 대문으로, 정낭은 고려 고종 (1234?)

때부터 사용되어왔다. 정낭은 올레에 세워 집을 지키는 집지기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과수원 입구나 일주도로 휴게소, 로터리 도로 교통표지판, 용두암야관경관조명 등으로 

길 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정낭이 제주지정 무형문화재로, 이후에는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야한다. 다시 

말해, 정낭을 집 올레 정낭대문에서 일주도로, 그리고 세계의 정낭으로 마실(外出)을 보

내야 한다. 서(立) 있는 정낭에서 걸어다니는 정낭으로, 나아가서는 정낭에 날개를 달아 

세계인의 올레의 정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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